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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든, 첫 서원 
 
니콜 마리 바너린 수녀는 2018년 2월 24일, 

오하이오 샤든 노틀담 관구 본원에서 노틀담 

수녀로서 첫 서원을 경축했습니다.  
 
도널드 올렉시악 신부가 미사의 주 

집전자였습니다. 니콜 마리아 수녀의 가족과 

친구들, 많은 수녀들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니콜 마리 수녀는 코네티컷 릿지필드의 브루스와 

데비 바너린의 딸입니다. 전기 기사인 니콜 마리 

수녀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뇌졸중과 척추 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다른 청년들과 사회 정의 체험에 연계하면서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식별의 집인 퀴비이 하우스로 옮겨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성소 식별을 하며 공동체의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곧 노틀담 

수녀회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니콜 마리 수녀는 지난 2년 반 동안 켄터키 커빙턴에 있는 SND-USA 전국 수련소의 

일원으로서 말라 모나한 수녀와 메리 로즈 모저 수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전국 

수련소에 있을 때는 자비에 대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수료했고 광범위 신시내티 노숙인 

연합과 커빙턴 관구 본원에 있는 건강 관리 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수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주민들과 일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는 클리블랜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수학 의무 보충 수업을 시작합니다. 
 

 
 샤든 관구장 마가렛 메리 고만 수녀에게 
서원을 발하는 니콜 마리 수녀  
 
 

 
서원 이후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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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후 묵상 중에 “보라”를 부르고 
있는 언니, 아버지, 미셸 마리 켈리 
수녀. 

서원식에 참여하기 위해 날아온 니콜 
마리 수녀의 가족들  
 

 
 
  
 
 
수년간 서로 함께 해 왔기에 
니콜 마리 수녀를 지지하기 
위해 온 친구들과 동료 
수녀들  
 
 
 
 
 
 
 

 
 
 
커빙턴 관구장 메리 에텔 수녀, 
톨레도 관구장 메리 들로레스 
수녀, 타우젠드 옥스 관구장 
메리 앤칼라 수녀, 샤든 관구장 
마가렛 메리 수녀, 클리블랜드 
교구 총대리인 도널드 신부, 
니콜 마리 수녀, 부모 부르스와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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